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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디젤, CNG에 비해 손색없다!
석유협회, CNG 버스 보조금 불공평 … LPG 세제혜택도 개선 필요

정유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석유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압축천연가스(CNG) 버스에 지급하는 보

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

오강현 석유협회장은 9월6일 기자간담회에서 “CNG 버스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친

환경성 면에서 이에 버금가는 클린디젤(Clean Diesel)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서울시가 경유버스를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CNG 버스 교체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

버스 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수도권 내 공장 이전, 건설현장 분진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크다”고 설명했다.

서울시는 CNG를 쓰는 자동차의 비율이 전체 등록자동차의 0.3%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유 버스 교체가

대기질 개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.

오강현 석유협회장은 “서울시가 버스 정책면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교체되는 버스는

CNG와 클린디젤 중 하나를 운수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2003-05년 가스공사 사장 시절 CNG 버스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오강현 회장은 “그때는 경유의 품질이

나빴는데 그동안 크게 개선됐다”며 “CNG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경유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”이라고 덧붙

였다.

또 “수입하는 LPG(액화석유가스)와 국내에서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와의 세제혜택이 불공정하다”며

“경유의 품질이 개선된 만큼 정부가 수송용 연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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